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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to candidates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Write a literary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Rédigez un commentaire littér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Escriba un comentario literario sobre un solo pasaje.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2 hours / 2 heures / 2 horas

Friday 8 May 2015 (afternoon)

Vendredi 8 mai 2015 (après-midi)

Viernes 8 de mayo de 2015 (ta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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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를 골라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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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코, 그것은 그들만의 암호였다.  한 여자를 지칭하기 위한 그들 사이의 암호.
 한 여자가 있었다.  물론 그 여자에게도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그들의 
도시적 감성에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 때문에 
암호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코 앞에서 그녀를 별명으로 부른 적도 없다.  
그들끼리만 모였을 때, 지루하고 전망 없는 하루 저녁 술자리에서 그녀를 지칭하느라 
우연히 튀어나온 농담조의 이 별명이 암호가 되었다.  그들은 암호 만들기를 좋아하는 
삶의 그리 밝지 못한 단계를 지나고 있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은 대충 
스물네댓 정도의 나이를 먹었고 모두들 대학 졸업을 앞둔 상태였다. 
 어느 날 그들 무리 중의 하나가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이는 한 여대생을 소개했다.   
키가 유난히 작고, 낮은 목소리로 그들의 대화에 무리 없이 끼여들고, 이마를 왼쪽으로 
기웃하면서, 가끔 논리를 벗어난 그들의 객기에 대해 진지한 표정으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던 여자.
 “왜 그렇게 생각하죠?”  라든지,
 혹은, 약간 우울한 눈을 하고,
 “아마 우리가 모두 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떻게 그 젊음을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같은 말을 해서 그들 모두를 당황케 만들던 여자가 하나코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많인 것은 불분명하다.  그게 정확하게 언제였던지, 어떤 
모임이 계기가 되었던 것인지, 그녀를 그들에게 소개한 것이 P였던지 Y였던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지금은 그들에게서 멀어진 그 시절에 알고 지내던 어떤 
누구였던지…….
 그래, 그녀는 코가 아주 예뻤다.  그녀의 용모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는 반면, 그녀의 코 하나는 정말 예뻤다.  정면에서 보건, 옆에서 
보건 일품인 코를 가진 여자.  그래서 붙여진 별명, 하나코.  그러나 이 암호는 그들과 
어울려 다니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별명이 붙여지기 전에, 
그녀를 생각하면서 맨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그녀의 코는 분명 아니었다.  그녀의 별명이 
하나코가 된 데는 숨기고 싶은 그들 모두의 실수가 있었다.  아무도 꼼꼼히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으며, 더욱이 인정 하기 싫은 취기 속에서 일어난, 많은 사실들을 숨기고 
있었던 작은 실수.  이렇게 별명으로 불러야 마음이 편한 상대를 누구나 한 명쯤 숨겨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그 대상은 하나코였다.
 대부분 고등학교 때부터의 동창이었던 그들은 취직 시험을 앞둔 대학 마지막 
해에는 거의 매일같이 만나 취직 공부를 했으며, 사회 초년생 시절에도 분주하게 
핑계를 만들어 자주 모였다.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쯤, 그들 중의 누군가가 하나코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혼자 혹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던 늘 똑같은 여자 
친구 한 명을 대동하고 그들의 모임에 합세하곤 했다.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하나코의 친구에 대해 남은 기억은, 그녀가 한 번도 모임의 끝까지 남은 적이 없었다는 
정도가 다였다.  집이 멀다든가 하는 이유로 모임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려고 하면 그녀는 
하나코의 귀에 몇 마디 말을 던지고는, 그녀가 타는 지하철이 호박으로 변할 것을 
두려워하는 신데렐라처럼 황급히 자리를 떴다.  어느 누구도 비록 빈말이라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을 끈 것은 말이 없던 그녀보다는 가끔 재치 있는 농담도 
하고, 모든 대화에서 오호!  하는 감탄사까지 유발시키는 발언을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할 줄 아는 하나코였다.

최윤 “하나코는 없다”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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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속의 검은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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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는 어두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이따금 고함을 친다,  그때마다 새들이 날아간다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나는 한번도 만난 적 없는 그를 생각한다

그 일이 터졌을 때 나는 먼 지방에 있었다
먼지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을 열면 벌판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그해 여름 땅바닥은 책과 검은 잎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
접힌 옷가지를 펼칠 때마다 흰 연기가 튀어나왔다
침묵은 하인에게 어울린다고 그는 썼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다
신문에서였는데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터졌다, 얼마 후 그가 죽었다

그의 장례식은 거센 비바람으로 온통 번들거렸다
죽은 그를 실은 차는 참을 수 없이 느릿느릿 나아갔다
사람들은 장례식 행렬에 악착같이 매달렸고
백색의 차량 가득 검은 잎들은 나부꼈다
나의 혀는 천천히 굳어갔다, 그의 어린 아들은 
잎들의 포위를 견디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그해 여름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없어졌고
놀란 자의 침묵 앞에 불쑥불쑥 나타났다
망자의 혀가 거리에 흘러넘쳤다
택시 운전사는 이따금 뒤를 돌아다본다
나는 저 운전사를 믿지 못한다, 공포에 질려
나는 더듬거린다, 그는 죽은 사람이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례식들이 숨죽여야 했던가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서
그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어디든지
가까운 지방으로 나는 가야 하는 것이다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내 입 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나는 두렵다

기형도 < 기형도 전집>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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